
우     울     증 

늙으신 부모님의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셨나요?

 

보건복지부의 2016년 '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결과'를 보면 자녀 동거 비율은 1994년 

54.7%에서 2014년 28.4%로 감소했습니다. 그리고 함께 살지 않는 자녀와의 접촉·왕래 빈도

는 일주일에 1회 이상이 37.7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손자·손녀와의 접촉·왕래 빈도 

역시 일주일에 1회 이상 16.6%, 주 1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는 비율은 18.3% 수준에 그쳤습

니다.

이처럼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노인분들의 외로움이 깊어지시면서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

끼칠 수 있습니다. 

"노인 4명 중 1명 '가족 없이 늘 혼밥'…

우울증 위험 30%↑"

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하루 한 끼조차도 가족과 식사를 하지 않

은 것으로 조사됐다.

이처럼 '혼밥'을 하는 노인들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노인들보다 우울증 위험이 최대 30%나 

높은 것으로 조사돼 평상시 가족들의 관심이 요구된다.

성균관대 의대 가정의학과 연구팀(송윤미·강윤화)은 2010∼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

65세 이상 노인 4천959명(남자 2천148명, 여자 2천811명)을 대상으로 가족과의 식사 빈도와 

우울증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. -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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